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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수용을 왜 거부하는지를 혁신저항모델과 지각된 위험이론을 적용하여 탐

색하였다. 모든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은 수용과정에서 채택 또는 저항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저항

이라는 것도 수용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적용하여 수용자

들이 왜 혁신을 거부 또는 저항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트위터) 비이용자인 대학생 268

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

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지적 복잡성은 

혁신저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사

회적 대인관계 매체로서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대적 이점을 높이고, 명예훼손이나 인식공격과 같은 위

험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상대적 이점∣인지된 복잡성∣지각된 위험∣혁신저항∣
 

Abstract

This study gave attention to the people who has resistance of the social media that tens to be 

the use as innov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 factors of psychological 

resistance of the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focused on students as none-users of social media. 

Total of 268 none-us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advantage influenced negatively on innovation resistance. Second, perceived complexity 

influenced significantly not on innovation resistance. Third, perceived risk influenced positively 

on innovation resistance. Therefore, social media related to  social relationship should improve 

relative advantage, the other way, decrease perceived risk such as defamation and personal 

attack. 

■ keyword :∣Relative Advantage∣Perceived Complexity∣Perceived Risk∣Innovation Resistance∣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웹 

기반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로서[1], 개방적 네트워크

를 통해 이용자 간에 의견이나 생각을 교환하거나 공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지향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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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습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존 미디어와는 차별

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유용성, 최신성, 신속성 등

[2][3], 또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성 등[4]을 

통해 이용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높여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장,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서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다[5]. 

기존 미디어와는 다르게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을 통

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

향력은 여러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2008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나 우리

나라의 2010년 6.2 지방선거, 2012년 4.11총선은 소셜미

디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

겠다. 특히, 국내에서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이용자들

이 서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하여 새로운 정치미디어로 각광을 받았고, 트위터

의 위력에 놀란 정치인들 역시 정치적 견해나 홍보를 

위해 적극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간, 또는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이 큰 소셜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

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미디어라는 점에서 그 채

택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되어 왔다. 그 동안 많은 연구

들이 이용과 충족(use and gratification), 또는 기술수

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성적 행위이

론(reason action theory)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의 이용이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구체적으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요인들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왔고[6], 이러한 심리

적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용동기[7-9], 지각된 유용

성이나 지각된 용이성[10][11], 혁신성[12][13]등의 심리

적 선행요인들을 통해 이용이라는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왔다. 

그 동안 국내의 여러 연구들[14-17]을 통해 소셜미

디어 채택에 있어서 콘텐츠 이용이나 사회적 네트워

크, 오락추구 등의 이용동기와 자율성,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용이성, 몰입경험, 혁신저항성 등이 수용의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선행요인으로 밝혀

진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수용

과정에서 비용이나 복잡성, 또는 급격한 변화를 잘 받

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혁신적 미디어의 수용

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18]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도입 또는 수용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

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Ram[19]의 지적과 같이 수용과 수용거부는 어

떤 기술이나 서비스일지라도 동시에 존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심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

문에 수용거부나 저항이라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구나 새롭게 나타난 기술이나 미디어들은 이전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새로운 차원의 기능적 속성이 적용

되어 커뮤니케이션 수용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는 점에서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

어에 대한 거부나 저항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0].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의 채택과정을 온전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수용과정에서 나타나

는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에 대해 탐색할 필

요가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혁신저항모델
일반적으로 개인의 새로운 기술 또는 미디어 채택은 몇 

가지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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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관련하여 그 혁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개인에 필요한지,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지 등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

대는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1].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이 비교적 새로

운 미디어에 대한 기술채택은 개인의 혁신적인 성향, 

즉 혁신성(innovativeness)과 관련이 있다[22-23]. 그러

나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 즉 혁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19]. 이를 설명해주는 모델

로 혁신저항모델을 들 수 있다. 혁신저항모델

(innovation resistance model)은 현대사회가 첨단과학

기술에 바탕을 두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

의 미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

은 현대 과학기술의 복잡성만큼이나 기능 또는 활용 면

에서 매우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지는 것에 주목한다. 이

는 새로운 미디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 또

한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기술

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통해 개혁 저항을 설

명하려는 모델이 혁신저항모델(innovation resistance 

model)이다. 

혁신은 소비자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모든 변화가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갖는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은 한편

으론 바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채택과 확산 관점에서만 혁신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덜 중요하며, 혁신저항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

들에 비해 더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19][24]. 

따라서 혁신저항모델은 혁신적인 미디어에 대한 채

택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수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심리상태인 ‘혁신저

항(innovation resistance)'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구

한다. 혁신저항은 대다수의 혁신이 확산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18], 소비

자들의 혁신에 대한 저항의 심리적 과정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혁신실패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항(resistance)'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

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이자 변화에 대한 위협 

정도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수용은 저항이 극복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혁신저항은 수용이나 

확산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수용이나 확산에 앞서 나타

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19]. 

즉, 사용자는 어떤 변화에 직면했을 때 사용자의 심

리적 균형상태가 깨어진다고 느끼며, 이때 사용자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인 재조정을 하거나 변화에 대

한 저항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저항모델은 

혁신저항을 단순히 수용과 확산의 반대개념으로 보지 

않고 혁신저항이 극복될 때 수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다[25]. 또한 혁신저항은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혁신과 관련된 부정적 태도로서, 혁신을 수용하

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26-28]. Ram[19]도 혁신

저항을 독립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변화에 의해 위협받

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저항의 기본 가설은 상대적 이점이 낮

을수록 혁신저항이 높아지며, 혁신을 이해하고 이용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인지된 복잡성이 높을수

록 혁신저항이 높아진다는 명제를 제시한다[18][19].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혁신저

항 관련 일부 연구들을 보면, 우선 무역정보기술을 적

용하여 살펴본 결과, 상대적 이점이 혁신수용을 억제하

는데 영향을 미쳤고[29], 모바일 상거래를 적용한 연구

에서도 상대적 이점, 인지된 복잡성, 자기효능감, 혁신

성이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쳤으며[30], 영상통화서비스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상

대적 이점과 인지된 복잡성이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1]. 또한 김형지 등[2]의 연구

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항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이 낮을수록 

혁신저항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지된 복잡성이 높을수

록 혁신저항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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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이론
Zaltman과 Wallendorf[28]는 혁신저항에 대해 변화

에 대한 저항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압력

에 직면했을 때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저항은 개인이 변화에 의해 위협받는 

정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소비자에게 있어서 변화가 위협으로 간주될 때, 

혁신저항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Sheth[24]도 혁신에 대

한 저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혁신에 대한 저

항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

한 지각된 위험이 혁신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

명한 이론으로 지각된 위험이론(theory of perceived 

risk)을 들 수 있다. 지각된 위험이론은 효용중심의 경

제학적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접근방식으로는 소비자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

다고 본다. 합리적 소비자라면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게 될 효용뿐 아니라 이

러한 상품의 소비와 관련된 위험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

여 만약 위험의 정도가 효용의 정도보다 클 경우 소비 

단계로 진행하지 않게 됨을 강조한다[32][33].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잠재 수

용자에게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31]. 이러한 지각된 위험과 혁신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는데, 앞서 밝혔던 

선행연구들[30][34]에서도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을 

높이는 결정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에 대한 혁신저항을 살펴본 김형지 등[2]의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가설 3.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혁신저항도 높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수용을 왜 거부하는

지를 혁신저항모델 및 지각된 위험이론을 통해 탐색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 모델 및 선행연구들

을 통해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서 상대적 이점과 인지된 

복잡성, 그리고 지각된 위험을 설정, 이를 요인들이 혁

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

역 4년제 대학인 4개 대학교(K, C, S, S)를 임의로 선정,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통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조

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

화시키며,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 참여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지향 미디어라는 긍정적 인식, 이에 따라 대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 층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거

나 모습을 드러내지 있는 대학생들이 있을 것[2]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주요 대

상으로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의 거부 이유를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우선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 질문을 통해 소셜미디어 비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소셜미디어 비이용

자 268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소셜미디어(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

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99명(36.9%)이었고,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조

사대상자는 169명(63.1%)이었다. 응답자 특성은 성별

의 경우에 남성 121명(45.1%), 여성 147명(54.9%), 평균 

연령은 22.63세(SD=2.10), 조사대상인 대학생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 35명(13.1%), 201-300만

원 이하 64명(23.9%), 301-400만원 이하 71명(26.5%), 

401-500만원 이하 50명(18.7%), 500만원 이상 48명

(17.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2.1 상대적 이점
본 연구에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은 소셜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보다 정보교환이나 획득, 사회참

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서 김형지 등[2]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다. 상대적 이점 문항은 총 2문

항의 7점 리커트 척도(7 point likert scale)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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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

음’, 7점 ‘매우 동의함’으로 구성하였고, 평균점수가 높

을수록 인지된 이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 문

항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털사

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것’, ‘소셜미

디어에서 원하는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이 가능’ 등이며, 

상대적 이점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

로 조사되었다. 

2.2 인지된 복잡성
본 연구에서 인지된 복잡성(perceived complexity)은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이 복잡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서, 이호규, 이선희와 장병희[32]가 사

용한 문항을 참조하였다. 인지된 복잡성 문항은 총 3문

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커

트 척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

으로 구성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복잡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이해하기 어려울 것’, ‘배우기 어려울 것’ 

등이며, 인지된 복잡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로 조사되었다. 

2.3 지각된 위험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혁신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로서[31], 김형지 등[2]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지각된 위험 문항은 총 4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커트 척

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으로 

구성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의 글에 안티가 

생기면 속상’,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 때문에 나중에 문

제가 생길 수 있음’, ‘나의 글이 남에게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등이며, 지각된 위험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0으로 조사되었다. 

2.4 혁신저항
본 연구에서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거부감이나 부정

적이며 비판적인 태도와 막연한 불만으로서 김형지 등

[2]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다. 혁신저항 문항은 총 5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

커트 척도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

함’으로 구성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주요 문항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음’,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없

고 귀찮음’, ‘소셜미디어 하는 것이 재미없어 보임’ 등으

로, 혁신저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로 조사되었다. 

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

였다. 우선 요인분석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KMO=.77, χ2=2180.32(df=91), p<.001로 확인되었다. 추

출된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4개 요인(혁

신저항 32.56%), 지각된 위험 17.67%), 인지된 복잡성 

13.99%), 상대적 이점 8.65%)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

명변량은 72.89%로 나타났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혁신
저항

지각된
위험

인지된
복잡성

상대적
이점

공통
변량

저항4 .87 -.00 .15 -.06 .79
저항5 .84 .01 .21 -.02 .75
저항3 .82 .04 .04 -.17 .72
저항2 .82 .18 .02 -.09 .72
저항1 .78 .22 -.03 .10 .67
위험1 .14 .87 .03 -.01 .78
위험2 .12 .86 .06 -.03 .77
위험3 .08 .81 .11 -.06 .68
위험4 .02 .65 .21 .10 .48
복잡성3 .11 .12 .90 -.07 .85
복잡성2 .11 .03 .88 -.06 .79
복잡성1 .06 .25 .85 .00 .79
이점2 .03 .08 .07 .84 .73
이점1 -.23 -.01 -.24 .71 .63
eigen 4.55 2.47 1.95 1.21
%분산 32.56 17.67 13.99 8.65
%누적 32.56 50.24 64.23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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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과 

인지된 복잡성, 그리고 지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5.0 프

로그램과 IBM AMO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

펴보았다. 이후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구조모형을 통한 인과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 [표 2]에서처럼,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위험(r=-.14, p<.05) 및 혁신저항(r=-.20, p<.01)

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된 복잡

성은 지각된 위험(r=.34, p<.01), 혁신저항(r=.23, p<.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

(r=.23, p<.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을 의

심할 정도로 높은 상관계수값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상대적
이점

인지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혁신
저항

상대적 
이점 -
인지된
복잡성 -.05 -
지각된
위험 -.14* .34** -
혁신
저항 -.20** .23** .23** -

* p<.05 ** p<.01

2. 소셜미디어의 상대적 이점, 인지된 복잡성, 지
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
소셜미디어 수용에 대한 저항을 예측하기 위해서 소

셜미디어에 대한 저항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상대

적 이점과 인지된 복잡성, 그리고 지각된 위험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가설

을 검증하였다.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소셜미

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항(t=-2.4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지적 이점이 낮을수록 소

셜미디어 수용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

지적 복잡성은 혁신저항(t=1.8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을 검증한 결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혁

신저항(t=2.65,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대해 지각

된 위험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

적 이점이 낮고,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가설검증

estimate S.E. t
혁신저항←상대적 이점 -.07 .14 -2.44*

  혁신저항←인지된 복잡성 .12 .06 1.82
혁신저항←지각된 위험 .22 .19 2.65**

* p<.05 ** p<.01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셜미디어 혁신저항 결정요인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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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수용을 왜 거부하는

지를 혁신저항모델과 지각된 위험이론을 적용하여 탐

색하였다.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은 수용과정에서 채택 

또는 저항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저항이라는 

것도 수용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의 연구들은 저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진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를 적용하여 수용자들이 왜 혁신을 거부 또는 저항하는

지를 탐색하였고, 이런 접근은 이용자들의 새로운 기술

이나 미디어 수용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혁신저항은 비이용자의 상

대적 이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

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이점에 대해 그 

지각정도가 낮을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혁신저항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이 소

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한 심리적 원인은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매체나 포털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등에서 별 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며, 기존 미디어를 대체할 만큼의 상대적 

이점이 낮다[2]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부

정적 태도는 이용자의 기술제품의 특성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회피하게 만들고, 특정 기술제품 구매를 거부하

거나 연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유발한다[34].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이점이 낮을수록 혁신저항

이 높다는 점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높여 

소셜미디어 수용을 거부하게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이용자들의 혁신저항은 

비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인지된 복잡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혁신저항 관련 선행

연구들[18][30][35]을 보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

에 대한 어려움 정도인 인지된 복잡성이 높을수록 혁신

저항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

된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의 혁신저항은 소셜미디

어가 아닌 무역정보기술이나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 영

상통화서비스 등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르다. 즉,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수신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140자 이내의 메시

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올리

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링크를 주고 받으며, 특히, 승인 

방식이 아닌 관심 있는 사람을 따르는 팔로잉

(following)이라는 자기확인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비해 특별한 이용의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소셜미디어에 대한 혁신저항은 비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

된 위험이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혁신저항도 강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의 경우

에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저항

심리로 이어져 향후 소셜미디어의 수용을 거부하는 혁

신저항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수용거부, 혹은 혁신저항은 수

용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수용과정을 설명

할 뿐 아니라 수용거부의 원인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주요 심리적 원인은 

기존 미디어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점, 즉 사회적 대

인관계나 정보교환 측면에서 뚜렷하게 인지할 만한 이

점이 낮고,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해 자

칫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과 같은 위험을 

높게 지각할 경우에 혁신저항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대인관계 매체로서 보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이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이버 윤리의식과 이

용자들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가 

소셜미디어 비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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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소셜미디어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을 구분하

고,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간 상대적 이점과 인지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및 혁신저항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

자 간 차이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각 집단별 혁신저

항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검증한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수용이나 저항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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